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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 적

견봉하 충돌증후군에서 견봉하 점액낭의 염증과 견봉 모양 및 통증과의 연관성을 연구하 다.

상 및 방법

견봉하 충돌증후군으로 수술을 시행 한 24예를 상으로 하 다. 18명은 남자, 6명은 여자 다. 평균 나이

는 58.3세(44~71세) 다. 모든 환자는 수술 중 관절경 칼을 사용하여 1×1 cm크기의 견봉하 점액낭을 채취하

여 조직검사를 시행하 다. 견봉 형태에 한 방사선학적 분류는 Bigliani grading system에 의하여 평편형,

곡선형, 갈고리형으로 분류하 다. 환자의 통증 정도는 VAS (visual analog scale)에 의해 측정하 다. 병리

조직학적으로 8가지 병리학적 인자를 사용하여, 점액낭의 염증을 급성 및 만성 분류하 고, 염증의 정도는

field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사용하여 3단계(mild, moderate, severe)로 분류하 다. 통계학적 분석은

Wilcoxon 부호-서열 검증법을 사용하 다.

결 과

총 24례 중 병리학적으로 단계 1에 해당하는 증례는 9례, 단계 2는 15례 다. 단계 3에 해당하는 증례는 없

었다. 병리학적 단계 1에 해당하는 증례 9례중 방사선학적 분류상 곡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6례, 갈고리형은

3례 다. 또한 병리학적 단계 2에 해당하는 증례 15례 중 방사선학적 분류 곡선형은 5례, 갈고리형은 10례

다. 환자의 견관절 통증 정도는 병리학적 단계 1에서 7점, 단계 2에서 8점이었다. 통계학적 분석 상, 병리학적

단계와 견봉의 형태와는 통계학적 의의가 있었다(p<0.05). 하지만 견관절 통증과는 연관성이 없었다(p>0.05).

결 론

본 연구는 견봉하 충돌증후군에서 견봉하 점액낭의 염증 정도와 견봉의 형태와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

각된다. 하지만 점액낭의 염증 정도와 환자의 통증과는 연관성이 없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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